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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4 고요?
복사용지의 대명사로 쓰이는 A4. 이 A4규격은 어디에서 시작됐으며, 만약 종 

이에 표준 규격이 없었다면 어땠을까?

월말 영업보고서 작성과 회의 준비에 정신없이 

바쁜 표 대 리 팀 .

키보드 두드리는 소리, 전화 벨 울리는 소리, 통 

화하는 소리, 인쇄기, 복사기 돌아가는 소리와 

함께 모두들 분주히 움직인다.

이렇게 한창 바쁜 오후 시간, 디자인 팀의 고 대 

리가 들어와 인사를 한다.

"안녕호］세요? 송 과장님, 표 대리님, 어휴 다들 

바쁘시네요. 저, 지난주에 드렸던 신제품 디자 

인 시안에 대한 반응조사 걷으러 왔는데...,” 고 

대리의 말에 송 과장, 표 대리를 쳐다보며 말한다. 

”아, 그 시안, 내가 받아서 표 대리한테 줬던가? 

하 주임한테 줬던가? 팀장님께 보여드리고 팀원 

들에게 돌리라고 했던 거 말이야."

"글쎄요, 그게 제 자리엔 없는데요..., 사실 전 

본 기억도 없는데..., 어떻게 생긴 거죠? 두꺼운 

서류인가요? 차 대리가 알겠죠." 라며 은근슬쩍 

넘어가는 표대리.

1팀 것만 없어서 제가 직접 이렇게 찾으러 왔습 

니다만..."

떠들썩한 분위기에 무슨 일인가 싶어 자리에서 

나온 팀장이 상황 설명을 듣고는, ”그건 내가 하 

주임에게 지시한 건데, 팀원들 반응 다 받아서 

조사표에 표시하고 디자인 팀에 넘기라고..., 이 

친구가 그걸 안 하고서 출장을 갔군. " 이라며 예 

민혜 에게 하 주임 자리를 찾아보란다.

"아~ 이건가요? 이 커다란 보드." 예 민혜가 검 

은 색 보드에 붙여진 디자인 시안을 찾아 들어 

보였다.

"그런데 이게 A2 사이즈 인거예요? A4의 네 배 

는 되어 보이는데...” 예 민혜의 말에 디자인 팀 

고 대리가 대답을 한다. 네 , 그게 맞네요. 그게 

A2 사이즈 용지 맞고요. 보드 뒷면에 조사표가 

붙어있어요. 그 두 가지 시안 중 맘에 드는 시안 

에 투표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었습니다. 사내 

반응 조사 차원 에서요. "

그러나 차 대리도, 김 주임도, 막내 예 민혜까지 

그 시안의 행방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. 난 

감한 표정으로 사무실 중앙에 선 디자인 팀 고 

대리가 팔짱을 끼더니 이내 곧 오른 손 검지로 

턱을 괴이며 말한다.

"어떻게 하드보드에 붙인 A2 크기의 디자인 시 

안을 다들 못 찾으실 수 있어요? 다른 팀들은 이 

미 다 반납하고 반응조사표까지 주셨는데 , 영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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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 대리의 말에 팀장이 팀원들을 모두 불러 모 

은다.

"다들 바쁜 와중에, 잠시만 이쪽 테이블로 좀 

와 봐요」팀원들 모두 잠시 모여 신제품 디자인 

시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.

잠시 후, 예 민혜가 고 대리에게 질문을 한다." 

그런데, 고 대리님, 디자인 팀에선 이렇게 큰 종 

이에도 컬러 출력이 되나 봐요?"

네. 우린 디자인전용 컬러인쇄기를 쓰니까, A4 

부터 A1 까지 출력이 다 되요. A1 용지를 쓸 일 

은거의 없지만요." 고 대리의 대답에 표 대리가 

묻는다.

"A1 이라고? 그건 얼마나 큰 종인데 ? 이 A4라는 

게, 세계적으로 공통된 규격이지? 외국에서 들 

어온 걸 테고. 그런데, 이건 누가 제일 먼저 만 

들어 낸 거야? 고 대 리는 혹시 알아?”

"맞아. 그러고 보니 , 우리가 매일 쓰는 이 종이 

에 규격이 있다는 사실이 새삼 흥미롭군. 매일 

A4용지 몇 장 분량이라고 입에 달고 살면서 말 

이야.”

팀장도 맞장구친다.

이에 대해 디자인 팀 고 대리가 웃으며 설명하 

기 시작한다.

"종이 규격은 전 세계가 공통으로 쓰는 표준 규 

격이죠. 그래야 당연히 혼동이 없겠고요. 제가 

알기론, 이 A4니, A3니 하는 규격은 독일에서 

만들어졌답니다.

독일 공업규격위원회에서 큰 종이를 잘라 작은 

종이를 만드는 과정에서요, 반으로 잘라도 가 

로, 세로 비율이 똑같이 유지되게 했대요. 그래 

서 종이 낭비를 최소화 한 크기를 제안한 거라 

네요."

그는 A2용지 시안을 들어 보이 며 계속했다.

"종이규격은 약 1제곱미터짜리 A열이랑, 약 1.5 

제곱미터짜리 B열이 있어요. 지금 보시는 이 용 

지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A2인데요, 여기서 2 

라는 건 1제곱미터짜리 A열 용지를 두 번 반으 

로 잘랐다는 뜻이죠 이 렇게 반 자르기를 4번 한 

것이 우리가 매일 쓰는 A4 용지가 된 겁니다. B 

열도 마찬가지죠. 종이 크기만 다를 뿐. "

”아~ 알고 보니 간단하네요. A4는 A열 용지를 4 

번 반으로 자른 것, 그럼 B4는 B열 용지를 4번 

반으로 자른 것. 맞죠? 이 렇게 세계 표준규격 이 

통일돼있어서 전 세계가 다 같은 복사용지를 쓸 

수 있는 거군요? 프린터나 팩스 같은 기계도 그 

렇고. 모든 업무를 전산화 하는 데, 이 종이 규 

격도 참 중요한 요소였을 것 같아요." 예 민혜의 

말에 모두들 고개를 끄덕 이 며 공감한다.

------------------- （ [표준 TIP] ）-------------------

A4 용지의 탄생배경과 그 형제들

현재 세계 공통으로 사용되는 종이 규격의 국제표준은 

독일공업규격 위원회에서 제안한 것입니다.

이는 종이의 재단 방식으로, 종이의 생산 뿐 아니라 인쇄 

기와 복사기의 생산과 유통, 그리고 컴퓨터를 이용한 문 

서작성 등 소프트웨어 개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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〈한국산껌규격 tKS）여서 힝하고 있는 쯩미믜 크기〉SE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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